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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   임   사

저는 이제 임 를 마치고 을 나게 

습니다.

  저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 하고 참 하여 주

신 장님, 동   여러 , 그리고 

 저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연 과 행

정처  여러 께 저 감사의 말 을 드립니

다.  

  늘의 퇴임은 이미 정  것이  미리 

마음의 비를 하여 습니다.  보낸 33

여년의 은  여정이 습니다. 초임  시

절 든 무를 으  처리하는 습니다. 

  이제는 시 이나 무 경이 적으  개

만 여전히 과 한 무 담으  이 

많습니다. 저는 이제 나 만 으   나은 

경이 마 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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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리가 공 을 게 수행해  하는  늘 생

각하 습니다. 마침 논 를 읽다가 이천 년 전

의 가 흥미  이 자리  개해 드리겠

습니다. 

  공자께  제자 게 포 를 말하여 보라고 하자 

저 자 가 “수  말을 타고 가  가죽

을 입고 들과 그러한 재물을 쓰다가 헤 져 

  은 생 을 하고 싶습니다”라고 

하 습니다. 

  여러  이천 년 전이나 이나 리  이

 같은 자 의 생각을 가 고 있는 것이 사실입

니다. 리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브랜드 을 

입고 싶고 친   놀고 싶  합니다. 

  이  가 “내 좋은 점을 자랑말고 공 를 

늘 놓  를 랍니다”라고 응수합니다. 정

말  이 만 실천하  너무  희망입니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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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만 의 처신 는 이 말이 많은 의미

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  마 막으  제자들이 공자의 포 를 묻습니다. 

공자께  “ 게 편 함을 주고 동 게 믿

음을 주고 게 본보 가 는 것이다”라고 

말 하 습니다. 

  여러 , 으  사건을 심리할  조

인이 믿음 하게 생각하고 동 들이 의견을 존

해주고 들이 른다  마나 좋겠습니 ?

  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처리하는 

이  이 흐르고 사 가 하여  근본은 

함이  리는 고전  많은 을 을 

수 있습니다. 

  저는 이제 나 만 남은 여러 께 는 보다 

나은 을 만들  민들 게 사랑 는 습을 

보여주시  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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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

2012. 7. 10. 

      일 


